
화학섬유, 2003년 경기전망 어두워!
산자부 , 수출 3.4% 감소 예상 … 직물업계 불황에 세계적인 공급과잉 탓

2002년 일부 기업의 생산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설비합리화로 생산과 국내수요가 모두 감소했던 화학섬유가

2003년 경기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2년 화학섬유 국내생산은 2001년 4조8460억보다 2.2% 감소한 4조7400억을 기록한 것

으로 집계됐다.

국내수요도 수요기업인 직물업계의 해외시장 수입규제,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에 의한 수출 애로로 전년대

비 8.2% 감소한 2조7960억원에 그친 반면, 수입은 해외 저가 수입제품의 유입이 증가했으나 금액면에서는 4.2%

감소한 5억9100만달러에 머물렀다.

수출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중국의 Polyester SF(단섬유) 반덤핑 조사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

6.0% 증가해 17억3900만달러를 기록했다.

화학섬유 실적 및 경기전망

구 분 2001 2002 증감률(%) 2003(f) 증감률(%)
생산(10억원) 4,846 4,740 ▽2.2 4,742 0.04
국내수요(10억원) 2,796 2,567 ▽8.2 2,439 ▽5.0
수출(100만달러) 1,640 1,739 6.0 1,680 ▽3.4
수입(100만달러) 617 591 ▽4.2 596 1.0

2003년 화학섬유 생산은 200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.

국내수요는 폴리직물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Polyester사의 수요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5.0% 감소하며 수출은

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, 중국의 자급률 향상 및 추가수입 규제가능성 등으로 3.4%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.

반면, 수입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저가제품 수입이 1.0% 정도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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